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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해외 해상기지 확보를 위한 기회 접근 연구 

▶ 발행기관: Belfer Center 

▶ 저    자: Maxwell Simon, Jayaram Ravi 

▶ 일    자: 2023년 11월 30일 

▶ 개    요   

미래의 중국 해외 해상기지는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이해와 대응능력 강화 계획이 필요함. 중국은 

그간 평화시기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군사기지로 상항에 의존을 하였지만, 

상항은 군사기지가 가지고 있는 정교한 인프라, 방어체계, 그리고 실행계획 

능력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이 추진했던 

여러 사례를 통해 중국의 군용-상용 항구 사용과 해외 해군 군사시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성공과 실패 요인들을 탐구함. 

원문 링크 클릭 

 

2.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국제항구 주목 

▶ 발행기관: Wilson Center 

▶ 저    자: Mark Kennedy 

▶ 일    자: 2023년 12월 6일 

▶ 개    요   

항구와 공항은 추진국가의 개발영향에만 긍정적인 이익을 줄 뿐 아니라 

세계 안보와 공급망 체계 회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 기반시설 

사업임. 이를 위한 투자가 발생하고, 나아가 이러한 투자가 미국과 그 외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이에 미국은 현재 

세계 항구개발 투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음. 본 

글은 기반시설이 통상흐름에 미치는 영향, 항구/공항 소유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소, 미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지원,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 등을 

다루며 국제항구 사업개발에 있어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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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navigating-chinas-opportunistic-approach-overseas-naval-base-acquisition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focus-international-ports-vital-security-and-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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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중국 소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 발행기관: The Lowy Institute 

▶ 저    자: Collin Koh 

▶ 일    자: 2023년 12월 4일 

▶ 개    요   

지난 11월 일본의 EEZ에서 어망 제거작업 중이던 호주해군 투움바함에 

접근한 중국해군 닝보함이 소나를 작동시켜 호주 잠수부들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음. UNCLOS의 상이한 해석이 다양한 해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채택된 

CUES와 같은 해상 규범들을 도출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존재했음. 

하지만 잠수부들에 대한 소나 사용은 어느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이나 아세안 

국방장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향후 악의적인 소나 사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원문 링크 클릭 

4. 일본은 오커스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 발행기관: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 저    자: Ryosuke Hanada 

▶ 일    자: 2023년 12월 7일 

▶ 개    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8월 한국과 일본은 오커스 Pillar 2의 

첨단기술 협력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음. 그러나 일본은 

(1)오커스 회원국들에 비해 간첩죄 처벌이 약하고 (2)간첩죄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며 (3)학계와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의 

헌법에서 ‘적’의 개념이 사라지며 ‘적을 돕기 위한 스파이 행위’ 또한 

형법에서 사라졌기 때문임. 오커스를 통한 기술협력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며 한국 또한 참고할 사항들로 사료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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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how-stop-any-repeat-australia-china-sonar-incident
https://www.aspistrategist.org.au/no-japan-is-not-ready-for-aukus/

